
1. 서론

세계적으로 자살은 10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전 세계

에서 매 40초 마다 1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1]. OECD

‘Health Data 2015’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OECD 회원

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2.0명이

었고, 한국(2012년 기준)은 이보다 훨씬 많은 29.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2]. 정부와 민간 기구

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라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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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범죄자의 자살 예방을 위한 치료적 개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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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벗지 못하였다[3]. 그러므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자살위험성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집단

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신과적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일반 인구에비해 자살위험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 더욱이 ‘치료감호법’에 의

해 감호 수용과 치료를 병행하도록 요구된 정신장애 범

죄자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성 뿐 아니라 법적 처

벌에 따른 구금스트레스 등 물리적, 심리적 압박을 경험

하게 된다. 그들은 정서적인 결함과 인지적인 결함, 빈약

한 생존기술과 사회기술, 약물오남용, 심리적 외상과 성

격장애 등 복합적인 특성들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응 능

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또한 다수의 연구

에서 정신장애 범죄자들은 집중력에 문제가 있고, 자존

감이 낮으며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높은 분노

와 공격성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36]. 이와 같은 독

특한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인 특성은 정신장애 범죄자

에게 기질적인 취약성으로 작용하여 수감생활중 그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실제 자살시도에까지 이를 수 있

겠다[5].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자살중재 연구가 시급한 상

황이다.

자살은 고의적으로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

정의되고, 자살행동은자살을 제외한 자살생각, 자살위협

및 자살시도로 분류된다[6]. 자살생각은 죽고 싶다는 생

각을 하는 것으로부터 실제로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포함하며, 치명성 정도가 낮은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치료와 교육 장면에서 다루어주며, 더 나아가 사회 정책

등을 보완한다면 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7,8,37-40].

전통적으로 자살위험요인을 예언하는 대다수의 연구

는 다양한 정신병리 가운데 우울에 초점을 맞추었다[9].

이는 주요 우울증의 평생 사망률이 2-7%로 우울환자는

자살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10] 우울 단독으로도 자

살생각의 60% 이상을 설명하며[11], 우울 증상이 심할수

록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최고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12]. 그렇지만 정신질환자들이 경

험하는 우울증상은 주요우울장애에서 보이는 신체증상

과 달리 무가치감, 죄책감, 절망감 등 심리적인 불편감이

특징적이다[13]. 게다가 법적 구속에 따라 강제적으로 수

감된 사람들은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패배감과 속박감과 같은 개인의

부정적인 신념과 연관된 주관적 지각을 경험할 수 있겠

다. 이에 최근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연구에서는 패배감

과 속박감을 자살생각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탐색하고 검증하고 있다[14-16].

패배감과속박감에관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 Williams

의 고통 호소 모델(Cry of Pain model; CoP model)을 수

정한 자살의 도식적 평가모델(schematic appraisals

model of suicide; SAMS)에서는 부정적인 인지적 평가

가 패배감과 속박감을 매개로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17]. 패배감은 우울이나 불안, 자살과

같은 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18,19], 반복적 자살

시도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 연구에서는 반복적 자살행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치료적 개입에서 속박감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였다[20]. 국내 연구에서도 패배감과 속박감은 우

울취약성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매개하였다

[16].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은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자살생각에 유의미하게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성과 수용이라는 특수한 환경

에 직면한 정신장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우

울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이 자살생각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치료감호소에

입소되어 있는 피치료감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치료감호법 제 2호 처분 대상자(물질이나 알코올 중

독자)와 3호 대상자(성폭력 범죄자), 그리고 여성 피치료

감호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주요 정신질환에 따른 우

울 증상이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매개 과정을 통해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를 밝히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정

신증이나 기분장애 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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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약물중독환자와 정신성

적장애환자를 일단 배제하기로 하였으며, 성차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여성 환자 역시 배재하기로 하였

다.

2.2 도구

2.2.1 우울

우울증 선별도구(PHQ-9)는 우울 증상 심각도 수준과

우울증 선별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로

최근 2주간의 우울 증상을 측정한다[21].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3

점(거의 매일)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문항 총

점은 27점으로 10점 이상인 경우 주요우울장애 고위험군

으로 분류한다[22]. 본 연구에서는 최홍석 등[22]이 국내

에서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6이었다.

2.2.2 패배감

패배감 척도는 자신의 현재 상태나 지위에 대한 상실

및 현재 지위를 지키고자하는 시도와 관련된 실패에 대

한 주관적 지각을 측정한다. Gilbert와 Allan[18]이 개발

하였으며, 이소영 등[23]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패

배감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Defeat Scale;

K-DS)를 사용하였다. Gilbert와 Allan[18]의패배감 척도

는 16문항이었지만, 이소영 등[23]이 타당화한한국판 패

배감 척도는 4개 문항이 제외되어 총 12문항(1∼5점 범

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패배감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5이었다.

2.2.3 속박감

속박감 척도는 현재 처해진 부정적인 상황, 관계 그리

고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강하지만 그렇

게 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Gilbert와 Allan[18]이 개발하였고, 이종선과 조현주[24]

가 타당화한한국판 속박감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Entrapment Scale; K-ES)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

을수록 속박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내

적합치도(Cronbach’s α)는 .94이었다.

2.2.4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살생각 척도는 자살과 관련된

생각과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로 신민섭 등[25]이 자기보

고형 질문지로 변형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

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3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

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본연구에

서 자살생각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이었다.

2.3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치료감호소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

(승인번호: 1-219577-AB-N-01-201706-HR-004-02, 승

인유효기간: 2017.7.12.～2018.7.11.)이 이루어진 후에 각

병동의 협조를 얻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병동 별로 설

문조사가 가능한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면, 본 연구자(임

상심리전문가 및 심리학 박사수료)가 직접 병동에 방문

하여 연구에 대한 취지를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그들에 한하여 우울증 선별도구, 패배감 척도, 속박

감 척도, 자살생각 척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

는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이 완료된

후 참여자들이 여분으로 소지가능한 생필품(치약, 천원

내외)을 제공하였다. 총 88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무

응답이 많았던 2부를 제외하고 총 8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4 자료분석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s

18.0이 사용되었다. 우울, 패배감, 속박감 및 자살생각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

출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상관분

석을 통해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매개모형 검증

을 위해 Baron과 Kenny[2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참가자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다. 평균 연령은 45.8

세였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Table 1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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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

Age

20s 4(4.7)

30s 18(20.9)

40s 37(43.0)

50s 23(26.7)

over 60s 4(4.7)

Schooling

lack of schooling 2(2.3)

Elementary School 9(10.5)

Middle School 12(14.0)

High School 52(60.5)

University graduation 11(12.8)

Type of
crime

parricide, attempted parricide 24(27.9)

murder, attempted murder 20(23.3)

arson 10(11.6)

theft 3(3.5)

sexual violence 9(10.5)

violence, injury 12(14.0)

robbery 2(2.3)

property damage, etc 6(7.0)

Final
diagnosis

Schizophrenia spectrum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

80(93.0)

Bipolar and related disorders 4(4.7)

Personality disorders 2(2.3)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the study 

population                          (N=86)

3.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Table 2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

차 그리고상관을제시하였다. Table 2에서볼 수있듯이,

모든 변인들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우울은 패배감과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

(r=.513, p<.01), 속박감(r=.482, p<.01), 자살생각(r=.449,

p<.01)의 순이었다. 패배감은 속박감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고(r=.868, p<.01), 자살생각과도유의한 상관을 나타

내었다(r=.559, p<.01). 속박감도 자살생각과 정적상관을

보였다(r=.570, p<.01).

variable 1 2 3 4

M
(SD)

4.78
(4.48)

26.83
(13.02)

37.88
(15.71)

6.88
(6.77)

1 .513** .482** .449**

2 .868** .559**

3 .570**

4

1: depression, 2: defeat
3: entrapment, 4: suicidal ideation

**p<.01

Table 2. Correlation Matrix,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3.3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배

감과 속박감의 매개효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패배감과 속박감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26]가 제안한 절

차에 따랐다.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는 세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

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수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

의 영향이 두 번째에서보다 세 번째에서 줄어들어야 한

다(부분매개효과, partial mediating). 이때 만약매개변수

를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면 매

개변수가 완전매개효과(complete mediating)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패배감의 매개역할에 대한 검증결과는 Table

3에 표시하였다.

step Ⅳ R2 F B(β)

1 A→B .263 29.252*** 1.489(.513)***

2 A→C .202 19.956*** .665(.449)***

3
A→C

.350 20.749***
.336(.226)

B→C .228(.445)***

Ⅳ: independent variable, A: depression
B: defeat, C: suicidal ideation
***p<.001

Table 3. Mediation effect of defea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Table 3을 통해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패배

감의 매개효과를 보면, 패배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

분석에서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인(β=.513,

p<.001)인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

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의 회귀분석에

서 우울은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β=.449, p<.001)을 미

치는 것으로나타나두 번째 조건을충족시켰다. 또, 매개

변수인 패배감을 추가하여 우울과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

입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패배

감은 자살생각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β=.445, p<.001)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이

때 우울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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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패배감이 완전매개(complete

mediating)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패배감과 상관이 높은 속박감도

패배감과 마찬가지로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증하였다. 분석절차는 패배감의 경우에서처럼

Baron과 Kenny[26]가 제안한 절차에 따랐다. 패배감과

마찬가지로 매개변수를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속박감이 완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4

참고).

step IV R2 F B(β)

1 A→B .232 24.167*** 1.658(.482)***

2 A→C .202 19.956*** .665(.449)***

3
A→C

.354 20.554***
.348(.235)

B→C .192(.448)***

Ⅳ: independent variable, A: depression
B: entrapment, C: suicidal ideation
***p<.001

Table 4. Mediation effect of entrap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4. 논의

본 연구는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성과 수용이라는 특

수한 환경에 직면한 정신장애 범죄자를대상으로 그들의

우울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패배감과속박감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 범죄자의 자살

행동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모색하고자 하였

으며, 그주요결과와 이를토대로한 논의는다음과같다.

먼저 정신장애 범죄자의 우울과 패배감, 속박감, 자살

생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

향을 밝혀온 선행연구들과일관된 결과이다[27-29]. 그리

고 우울과 패배감과 속박감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

내었고, 패배감이 높은 사람들은 속박감 역시 높은 경향

이 있어 이 두 변인들 간 상관의 범위는 매우 높은 수치

를 보였다(r=.868). Taylor 등[30]의 연구에 의하면, 패배

감과 속박감 두변인은단일 요인구조로 잘 설명될 수있

다고 보았으므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패배감과 속박감은 자살

생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많아지고, 패배감과

속박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등 자살위험성

이 높아질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매개효과 검증에 따른 결과를 보면, 패배감과 속박감

은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패배감과 속박감이 자살생각과 연관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Johnson 등

[17]의 자살 도식적 평가를 잘 반영하는 결과이며, 반복

적 자살행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치료적 개입에서 속

박감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패배감과 속박감이 자살생각이 나타

나기 전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살생각을 보고한

정신장애 범죄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패배감과 속박감과

관련된 사건, 특히 한정된 공간에 오랜기간 수용되어 나

타날 수 있는 개인의 정신상태와 이로 인한 수용 스트레

스에 초점을 두고 자살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31]. 또한 치

료 장면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을 경험하는 상황을 살펴보

고 이를 다룰 수 있는치료적 개입이 주어진다면, 자살생

각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항우울제와 항정

신성 약물 투여 뿐 아니라 심리치료적 개입이 필수적으

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패배감과 속박감

의 경우 부정적인 인지적 평가에 따른 결과이므로, 최윤

영 등[16]이 언급한 부정적으로 자기지향화된 사고와 감

정에서 벗어나 탈중심화하는 마음챙김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 한정된 공간과 환경이라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

추어 자신의 행동을 유지하거나 바꿀 수 있는 심리적 유

연성을 향상시키는 중재 등도 패배감과 속박감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4,32].

한편, 우울은 패배감과 속박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패배감과 속박

감의 완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이는 정신증이나 기분

장애 등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정신과적 증상이 패배감

과 속박감의 지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우울

이 자살생각에 간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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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우울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데 중

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우울 단일 요인만으로

도 자살생각의 설명력을 높이고 있기에정신장애 범죄자

의 자살생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그들의 정

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부정적

정서(우울, 분노 등)를 포함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33].

본연구의 의의는다음과 같다. 자살 관련 선행 연구에

서 패배감과 속박감에 대한 이론적 검증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정신장애및 자살생각 수준

이 높은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패배감과속박감이 자살생

각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증하였기에 일반화가능성을 좀

더 높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교정

기관 내에 장기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들의 자살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교정

기관 내 장기수형자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

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34]. 장기

수형자들이 장기간의 구금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사

회적 고립, 외로움과 상실감 등에 대한 치료적 중재의 필

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정신장애 남성 범죄자만

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정신장애 여성 범죄자를 추

가하여 비교하는 연구와 그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에 기초하고 있어

실제 변인들 간 시간적, 논리적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통해 예측변인들 간 인과적 선후관계의타당성을 검증하

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패배감과 속박감

을 각기 다른 요인으로 명명하고 적용하였는데, 연구 결

과, 패배감과 속박감의 상관이매우 높아 각 변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재희[15]와 같이 패배감과 속박감을 다른 요인

으로 명명하고 그들의 관계를 설명하거나위계적 회귀분

석을통한 각변인의설명력을 확인할 수있는 연구 등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신장애 범

죄자라는 실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이 패배감과

속박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패배감과 속박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여 자살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신장애 범죄자의 자살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이를 적

절히 다루어줄수 있는치료적개입 및제도적보완이함

께 고려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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